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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미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하다. 루미

와 루미의 중세 수피 시집, 그의 영적 친구인 샴스 타브리즈, 그리고 이들과 이들 작

품의 최고 번역자로 유명한 바크스가 이번에는 이 둘의 우정을 또 하나의 제목으로 

삼은 이 책을 내 놓았다. 

이 책에서 바크스는 루미와 샴스를 나란히 놓고 차례로 이 둘을 소개하면서 두 

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을 골라 엮었다. 루미 편에서는 “오늘 나는 말을 

할 수 없다(This Day I Can not Say)”는 제목 아래 루미의 사행시를 모았고, 샴스 편

에서는 샴스 타브리즈의 주옥같은 명언을 뽑아 놓았는데, “소울 퓨어리(Soul Fury)”

라는 책 제목이 이 부분에 들어있다. 또한 이 책에는 루미와 샴스의 대표 작품뿐만 

아니라 작가의 번역에 대한 견해, 루미 사행시와 샴스 명언에 대한 언급, 인용한 시

와 명언의 출처, 첫 행 중심의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다.

콜먼 바크스 역시 이 책에서 ‘사랑의 종교’라는 주제를 강조한다. ‘사랑의 종교’라

는 개념은 루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중세 수피 시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. ‘사랑’

과 ‘종교’를 동등한 자격과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에 사랑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사

랑이 되는 쌍방향적이고 합일적인 소통이 중요하다. 이런 맥락에서 사랑의 행위와 

종교적 의례를 동동하게 두고 지상의 사랑과 천상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사랑과 종

교의 심연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.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

다. 지상 및 천상 연인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결합과 합일을 쉼 없이 추구할 때 비

로소 가능해 진다.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름다움과 정신적 통찰력이 풍부한 루미와 

샴스 타브리즈가 쓴 짧은 시는 인간의 마음, 마음, 영혼에 깊숙이 스며드는 유대감

의 기쁨과 무질서를 담고 있다. 


